
             

[부모님]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시선이나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했던 사도들의 믿음을 닮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자 녀] 하나님, 학교나 친구들 앞에서 쑥스럽고 어색해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 믿는 어린이답게 행동할 기회를 놓쳤던 적이 있었어요. 나를 항상 도
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
하는 멋진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온 가족 함께]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약속하신 도우
심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드립니다. 아멘!

Q1. 감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주며 어디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요? (정답: 성전!)

Q2. 학교나 놀이터에서 친구에게 예수님이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쑥스럽거
나 친구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말을 건네지 못하고 지나쳤던 순간이 있었나요?

Q3.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친구나 이웃, 가족이 있다면, 이름을 적어보고 어떻게 전
할지 준비를 해 보아요.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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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놀이터에서 친구와 신나게 놀다가 문득 '오늘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할까?', '예수님 이야기 해줄까?' 하는 마음이 들었던 적 있나요? 하지만 "친
구들이 놀리면 어쩌지?", "쑥스러운데…" 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못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 그때 용기 내서 말할걸!' 하고 아쉬워했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들이 찾아오지만, 사람의 눈치나 쑥스러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
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도들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면 또 감옥에 가두고 
혼내겠다고 위협하는 무서운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주의 천사가 나타나 감옥 문을 열어주며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다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사도들은 사람들의 눈치나 위협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
왜 하지 말라는데 또 전하느냐?"며 화를 냈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씩씩하게 
외쳤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29)

사도들은 사람의 눈치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았
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 내어 순종할 때 혼자 두지 않으시고 마음속 두
려움을 몰아내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친구 앞에서 식사 기도할 때, 혹은 친구에게 예수님이나 교회 이야기
를 전할 기회가 찾아올 때 쑥스러워 피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할래요!" 하고 기회를 잡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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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말씀나눔과 공동기도문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